
2024년 하계휴가 실태 및 

경기 전망 조사 결과

< 조사개요 >

※ ｢2024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전망 조사 결과｣는 한국경영자총협회(회장 

손경식)가 전국 5인 이상 563개 기업(응답 기업 기준)을 대상으로 2024년 

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5일간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조사한 결과임.

2024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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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하계휴가 일수
300인 이상 ｢5일 이상｣ 64.3%, 300인 미만 ｢3일｣ 44.7%

□ 한국경영자총협회(회장 손경식)가 전국 5인 이상 563개 기업(응답 기업 기준)을

대상으로 ｢2024년 하계휴가* 실태 및 경기 전망 조사｣를 실시한 결과, 올해 

하계휴가 일수는 기업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‘5일 이상’이라는 응답이 64.3%로

가장 높았고, 300인 미만은 ‘3일’이라는 응답이 44.7%로 가장 높게 나타남.

* 본 조사에서 하계휴가는 회사에서 일정 시기를 지정, 별도휴가 또는 연차휴가를 
활용하는 모든 형태를 포함한 것임.

○ 응답 기업의 92.0%가 ‘올해 하계휴가 실시’라고 답변(하계휴가 실시기업)

※ 응답 기업의 8.0%는 ‘별도의 집중기간 없이 연중 연차 사용’이라고 답변

○ 하계휴가 실시기업의 휴가 일수는 기업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‘5일 이상’

이라는 응답이 64.3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300인 미만은 ‘3일’이라는

응답이 44.7%로 가장 높게 조사됨.

- 하계휴가 실시기업 전체로는 ‘3일’이라는 응답이 41.6%, ‘5일 이상’

32.0%, ‘4일’ 13.9%, ‘2일 이하’ 12.5% 순으로 집계

< 표 1. 기업규모별 하계휴가 일수 분포 >

구 분 2일 이하 3일 4일 5일 이상

2023

전체 11.9% 42.8% 15.2% 30.1%

300인 이상 1.8% 15.8% 21.1% 61.4%

300인 미만 13.2% 46.2% 14.5% 26.2%

2024

전체 12.5% 41.6% 13.9% 32.0%

300인 이상 0.0% 16.1% 19.6% 64.3%

300인 미만 14.0% 44.7% 13.2% 28.1%

 주 : 2023년 하계휴가 일수는 2024년에 조사한 2023년 실적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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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올해 하계휴가 실시기업의 휴가 일수는 평균 3.7일로 지난해(3.7일)와 

같은 수준

- 하계휴가 실시기업의 대다수는 올해 하계휴가 일수가 전년과 같은 

것으로 나타났으며, 올해 하계휴가 일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기업은 

하계휴가 실시 기업의 4.5%로 집계

○ 기업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평균 4.7일로 전년(4.6일)보다 0.1일 증가했고,

300인 미만은 평균 3.6일로 집계되어 전년(3.6일)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남.

< 그림 1. 기업규모별 하계휴가 일수 >

     주 : 2023년 하계휴가 일수는 2024년에 조사한 2023년 실적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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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하계휴가 실시 기간
제조업 72.6%, ｢단기간(약 1주일) 집중적 실시｣
비제조업 70.6%, ｢상대적으로 넓은 기간(1~2개월) 실시｣

□ 하계휴가 실시기업을 대상으로 하계휴가 실시 기간을 조사한 결과,

업종별로 제조업은 ‘단기간(약 1주일) 집중적으로 휴가 실시’라는 

응답이 72.6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비제조업은 ‘상대적으로 넓은 

기간(1~2개월) 동안 휴가 실시’라는 응답이 70.6%로 가장 높게 집계

○ 제조업은 ‘단기간(약 1주일)’이라는 응답이 72.6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

‘장기간(1~2개월)’ 22.3%, ‘2주에 걸쳐 교대’ 5.1% 순으로 조사됨.

○ 비제조업은 ‘장기간(1~2개월)’이라는 응답이 70.6%로 가장 높게 나타났

으며, ‘단기간(약 1주일)’ 19.3%, ‘2주에 걸쳐 교대’ 10.1% 순으로 집계

○ 하계휴가 실시기업 전체로는 ‘단기간(약 1주일)’이라는 응답이 60.9%로 가장

높게 나타났고, ‘장기간(1~2개월)’ 32.9%, ‘2주에 걸쳐 교대’ 6.2% 순으로 집계

< 표 2. 기업업종별 ․ 규모별 하계휴가 부여 방식 >

구 분 전체
업종별 기업규모별

제조업 비제조업 300인 이상 300인 미만

단기간(약 1주일) 60.9% 72.6% 19.3% 48.2% 62.5%

2주 교대 6.2% 5.1% 10.1% 0.0% 7.0%

장기간(1~2개월) 32.9% 22.3% 70.6% 51.8% 30.5%

○ 대다수 기업들은 7월말과 8월초에 하계휴가를 집중 실시할 계획인 것

으로 나타남.

- ‘단기간(약 1주일)’ 또는 ‘2주에 걸쳐 교대’로 하계휴가를 실시하는 기업

(67.1%)을 대상으로 하계휴가 실시 기간을 조사한 결과, 8월 초순

(49.2%), 7월 하순(35.3%)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.

※ 그 외에 ‘8월 중순’ 4.5%, ‘7월 초순’ 1.7% 등의 순으로 응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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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하계휴가 실시기업의 59.8%, 올해 하계휴가비 지급
지급기업 비중 전년대비 1.2%p 감소

□ 하계휴가를 실시하는 기업 중 하계휴가비 지급 예정인 기업은 59.8%로

지난해(61.0%)에 비해 1.2%p 감소함.

○ 올해 하계휴가비 지급 예정인 기업 비중은 300인 이상 기업이 69.0%로 

전년(69.0%)과 동일했고, 300인 미만 기업이 58.6%로 전년(60.0%)에 비해

1.4%p 감소

○ 기업규모별로 올해 하계휴가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

300인 이상 기업(69.0%)이 300인 미만 기업(58.6%)보다 10.4%p 높게 나타남.

< 그림 2. 기업규모별 하계휴가비 지급 계획 >

     주 : 2023년 하계휴가비 지급 여부는 2024년에 조사한 2023년 실적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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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응답 기업의 64.0%, 올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

□ 응답 기업의 64.0%가 ‘올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*(근로기준법 제61조)를

시행할 계획’이라고 답했으며, 제도 시행 기업 비중은 전년(60.9%)대비 

3.1%p 증가

*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. 사용자가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
근로자가 최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, 이러한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
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
의무를 면제(고용노동부)

○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‘올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계획’이라는

응답이 전년보다 증가

- 300인 이상 기업은 전년대비 5.9%p(66.2% → 72.1%) 증가했고, 300인 

미만 기업은 전년대비 2.8%p(60.1% → 62.9%) 증가

< 그림 3. 기업규모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계획 >

     주 : 2023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는 2024년에 조사한 2023년 실적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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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상반기 대비 하반기 경기 전망
300인 이상 ｢비슷할 것｣ 52.2%, 300인 미만 ｢악화｣ 45.8%

□ 올해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에 비해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

설문에서, 300인 이상 기업은 올해 하반기 경기가 ‘상반기와 비슷할 

것’으로 예상한 응답이 52.2%로 가장 높았음. 300인 미만 기업은

하반기 경기가 ‘상반기보다 악화될 것’이라는 응답이 45.8%로 가장 

높게 나타나 규모별로 차이를 보였음.

○기업규모별로 비교해 보면, 하반기에 경기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300인 

미만 기업(45.8%)에서 300인 이상 기업(39.1%)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조사됨.

○ 전체 응답 기업의 경우, ‘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악화될 것’이란 응답

비중(45.0%)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, ‘비슷한 수준일 것’이란 응답은 

43.3%, ‘하반기 경기가 개선될 것’이란 응답은 11.7% 순으로 집계됨.

< 그림 4. 기업규모별 상반기 대비 하반기 경기 전망 >

< 표 3. 기업규모별 상반기 대비 하반기 경기 전망 >

구 분 매우 악화 다소 악화 상반기와 비슷 다소 개선 매우 개선

전 체 10.8% 34.2% 43.3% 11.2% 0.5%

300인 이상 11.6% 27.5% 52.2% 8.7% 0.0%

300인 미만 10.7% 35.1% 42.1% 11.5% 0.6%

주 : 무응답 16건을 제외한 응답기업 547개를 기준으로 비율을 산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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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
하반기 채용 계획, 상반기와 유사한 수준 65.1%, 
상반기보다 ｢축소｣ 24.8%, ｢확대｣ 10.1% 順

□ 하반기 채용 계획이 상반기에 비해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

대한 설문에서는, 하반기 채용이 ‘상반기와 유사한 수준일 것’으로

예상한다는 응답이 65.1%로 가장 높았음. 그 다음으로 하반기 

채용이 상반기보다 ‘축소’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응답 24.8%, ‘확대’

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응답 10.1% 순으로 나타남.

○ 기업규모별로는, 채용 계획이 ‘상반기보다 축소될 것’이란 응답은

300인 이상 기업(33.8%)이 300인 미만 기업(23.4%)보다 10.4%p

높았음.

< 그림 5. 기업규모별 상반기 대비 하반기 채용 계획 예상 >

< 표 4. 기업규모별 하반기 채용 계획 예상 >

구 분 대폭 축소 소폭 축소 유사한 수준 소폭 확대 대폭 확대

전 체 9.4% 15.4% 65.1% 9.2% 0.9%

300인 이상 14.1% 19.7% 62.0% 4.2% 0.0%

300인 미만 8.7% 14.7% 65.6% 10.0% 1.0%

주 : 무응답 10건을 제외한 응답기업 553개를 기준으로 비율을 산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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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조사목적

한국경영자총협회의 ｢2024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전망 조사 결과｣는 기업의 하계

휴가 실시 여부, 실시 기간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개별기업의 하계휴가 관리에 참고자

료를 제공하고 최근 경기 전망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.

2. 분석대상

한국경영자총협회의 회원사를 포함한 전국 5인 이상 사업장 중 설문에 응답한 

563개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.

3. 조사기간 : 2024년 7월 1일 ∼ 7월 5일 < 5일간 >

4. 조사방법

팩스와 이메일을 통한 자계식 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되, 자계식 조사가 불가능한

경우에는 타계식 조사방법을 병행하였음.

5. 조사내용

(1) 하계휴가 일수 및 실시 기간

(2) 하계휴가비 지급 계획

(3)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

(4) 하반기 경기 전망

(5) 하반기 채용 계획

6. 회수업체 수

구 분 전 체
기업 규모별 업종별

300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 비제조업

회수업체 수
563개사 71개사 492개사 425개사 138개사

(100.0%) (12.6%) (87.4%) (75.5%) (24.5%)


